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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튜브 동영상은 해당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확보하고 있으며 시청자의 선호도와 비선호도를 제공한다. 본 연구

는 최근 죽음 관련 유튜브 동영상을 조사하고 삶, 웰다잉, 웰에이징 등과의 관련성을 탐색하여 한국인의 건강한 삶 구축

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한다. 조사 기간 및 대상은 2019년~2021년에 업로드 된 동영상 13편이다. 조사 결과 의사를 

포함한 25인의 화자를 확보하였다. 동영상 화자들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죽음 논의를 다채롭게 전개하였는데 핵심 사항

으로는 삶의 진정한 가치, 두려워할 필요 없는 죽음, 희망의 소중함, 죽음의 자연스러움 등이 있었다. 삶, 죽음, 웰에이

징, 웰다잉 등 4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11개의 전문가 관점을 4가지 유형으로 재구성하였다. 특정 시기에 추출한 13편을 

연구하였다는 제한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튜브 동영상이 자유로운 소통의 장(場)임을 밝혔다. 그것은 향후 우리 삶

의 건강 유지와 향상, 융복합 연구 응용 등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 

주제어 : 죽음, 삶, 웰다잉, 웰에이징, 유튜브, 융복합

Abstract  YouTube videos secure the latest trends in the field and provide viewers' preferences and 

non-preferences. This study analyzes the discussion of death in recent YouTube videos and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well-dying, and well-ag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healthy life for Koreans by exploring relevance. The survey period and target 

are 13 videos uploaded on YouTube from 2019 to 2021.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it was possible 

to encompass 25 speakers who were discussing death centered on doctors. Video speakers in charge 

of various areas conducted various discussions on death from the perspective of experts. The key 

points are the true value of life, death that you don't need to fear, the importance of hope, the 

naturalness of death, etc. 11 expert perspectives are measured into 4 types based on 4 criteria: life, 

death, well-aging, and well-dying. Despite the limitations of studying 13 extracted at a specific time, 

this study revealed that YouTube videos are a place for free communication. It can contribute in part 

to maintaining and improving the health of our lives in the future and researching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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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유튜브[YouTube]는 세계적인 동영상 사이트이자 뉴

스와 정보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매체 또는 미디어이다. 

TV, 신문, 포털,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들은 경쟁과 보완 

관계를 형성하면서 현대인들에게 다채로운 뉴스와 정보

를 제공한다[1].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매일 유튜브 동

영상을 시청하며 삶을 영위한다. 우리가 유튜브라는 매체

와 그곳에 업로드 되는 동영상에 주목하는 우선적인 원

인은 그것의 최신성(最新性)과 무관하지 않다. 유튜브 동

영상의 최신성 곧 가장 새로운 성질은 본 연구의 가치 확

산을 돕는다.

이 자리에서 조사하고 분석하는 동영상들은 공통적으

로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우리는 각각의 동영상에 

담긴 죽음에 관한 주목할 만한 견해를 수집하고 그것의 

핵심이 ‘삶’과 연결되어 있고 동시에 웰다잉[well-dying] 

요소, 웰 에이징[well-aging] 요소와 결속되어 있음을 보

여줄 것이다.

죽음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을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문제의 하나이다. 그것은 죽음의 현실이 가져다주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삶 그것 자체의 단절을 의미한다. 

인간이 죽음 앞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그처럼 뚜렷이 느

끼는 것은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필연적 사건

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명에 대한 애착이 강할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강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죽음은 

개인적인 문제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죽은 

이가 관계를 맺은 삶의 구조에서 불가분리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2].

웰다잉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신조어로 

국립국어원이 개통한 국민 참여형 국어사전인 우리말샘 

사전에는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일”로 정의

되어 있다. 또한 웰다잉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사전준비

가 본인 뿐 아니라 남겨질 가족을 위해서도 유익할 것이

라는 인식의 확산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살아온 날을 아

름답게 정리하는, 평안한 삶의 마무리”를 일컫는다[3].

웰에이징은 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을 토대로 

노화를 긍정적인 변화과정으로 수용하고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과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자아통합의 발

달과업을 목표로 하는 나이 들어감을 의미한다[4].

유튜브는 현대사회를 대표하는 매체이다. 그곳에 업로

드 되는 동영상들 속에서 유의미한 죽음 요소를 파악하

고 이를 삶과 연결할 수 있다면 근사한 작업이 될 수 있

다. 유튜브와 그곳에 탑재되는 동영상은 시청자들에게 배

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러닝 콘텐츠 플랫폼으로서 기능한

다[5,6].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죽음 관련 유튜브 동영상을 조

사하고 분석하여 삶, 웰다잉, 웰에이징 등과의 관련성을 

탐색하여 한국인의 건강한 삶 구축에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유튜브 동영상 속의 죽음이 그것 자체의 논의에

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이나 웰다잉 또는 웰에이징 

등 관련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

고 삶의 가치, 희망의 소중함, 죽음의 자연스러움 등을 익

힐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수집한 13편의 유튜브 동영상이다. 본 연구는 죽음 또는 

삶을 주제로 삼은 유튜브 동영상들을 조사하고 분석하였

다. 또한 유튜브에 주목한 선행 연구들을 참조하여 진행

하였다. 각각의 동영상은 5분부터 50분 10초에 이르는 

다양한 재생 시간을 갖고 있었고 여기에는 죽음이나 삶

에 관한 논의가 노출된다는 공통점이 보였다. 다음의 

Table 1-1과 Table 1-2는 동영상들의 제목, 출처, 업로

드 날짜, 재생 시간 등을 정리한 것이다.

N Title

13-1
<What's precious to know, witnessing a lot of 

death>

13-2
<It's about death that you don't want to meet in 

your life>

13-3 <There's a world after death?>

13-4
<What is death? Life is more precious because of 
death>

13-5 <Death is not extinction, but transition.>

13-6 <Death and Life>

13-7 <Death from forensic perspective>

13-8
<Would death be easier for a doctor than for a 
normal person?>

13-9 <Remember the death! Life will change.>

13-10
<“How do you want to die?" We must live in 

preparation for death.>

13-11
<To the young men of this land who are 

contemplating death.>

13-12 <People waiting to die...That day on death row.>

13-13 <Death is hope.>

Table 1-1. 13 YouTube Videos 1



유튜브 동영상 속 죽음과 삶을 통한 웰다잉(well-dying)과 웰에이징(well-aging) 연구 301

N Source Upload Date
replay 
time

13-1 Change Ground 2021. 2. 26 28:07

13-2 YOU QUIZ ON THE BLOCK 2020. 8. 20 11:41

13-3 Yozoh's book, what's this?! 2020. 6. 16 5:00

13-4 Square Escape 2020. 4. 11 6:44

13-5 Una Broadcasting Corporation 2020. 8. 13 25:19

13-6 KBS2 2020. 4. 22 16:57

13-7 KBS2 2020. 12. 23 50:10

13-8 A Doctor Friend 2020. 8. 15 9:26

13-9 EBS 2019. 3. 22 22:54

13-10 Sapiens Studios 2020. 12. 6 7:05

13-11 The Message LAB 2020. 12. 14 5:24

13-12 Mindgil 2020. 6. 18 13:29

13-13 The Story of Death 2020. 9. 21 5:00

Table 1-2. 13 YouTube Videos 2

2.2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유튜브 동영상 중에서 죽음

이라는 표현을 제목에 직접적으로 노출하고 있는 경우를 

조사하였다. 해당 동영상들에는 죽음을 심층적으로 바라

보거나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출현하였다. 죽음이라

는 주제를 다루면서 자신의 전공 또는 영역에서 남다른 

식견을 보여주는 전문가의 등장은 시청자의 신뢰도를 높

이기에 충분하다. 전문가들의 검증된 진술 또는 표현은 

적절한 조사방법으로서 기능함은 물론이고 연구의 타당

성과 가치를 드높일 수 있다. 우리는 죽음을 다루는 동영

상들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화자(서술자)의 직업(일)

에 의한 공통성과 다양성을 확보하였다. 전문가의 특정한 

시각 또는 관점을 반영하였다. 4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11개의 전문가 관점을 4가지 유형으로 재구성하였다. 각

각의 동영상에서 이해하는 죽음, 삶, 웰다잉, 웰에이징의 

상호 관련성을 탐색하였다. 동영상 조회 수, 댓글 개수, 

호감도 횟수, 비호감도 횟수 등으로 확인 가능한 죽음 논

의의 대중성을 포괄하였다.

3. 연구결과

3.1 화자(서술자)의 직업(일)과 죽음

동영상에서 죽음이라는 화두(話頭)를 가장 설득력 있

게 주도하는 화자의 직업(일)은 의사(醫師)이다. 전체 25

인의 화자 중 온전히 의사로서 활동하는 인원은 15명이

다. 구체적으로는 김범석, ○승훈, 유성훈, 장진석, 김귀

락, 성연재, 김형준, 박종진, 김종훈, 황동연, 전경욱, 김

태규, 최해원, 성창훈, 김무연 등 15인이 여기에 해당한

다. 다음으로는 의사이면서 교수로 활동하거나(활동했거

나) 아니면 의학을 전공한 교수로서 활약하는 경우가 있

으니 정현채와 유성호가 여기에 해당한다. 의학 이외의 

학문을 전공한 교수로서는 김상욱과 셸리 케이건이 있는

데 전자는 물리학 박사이고 후자는 철학 박사이다. 도올

의 경우 한때 교수로서 활동하던 시기도 있으나 언젠가

부터 철학자로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므로 철학자

로서 규정하였다. 도올은 셸리 케이건과 함께 철학이라는 

공통 매개를 갖고 있기도 하다. 조정민과 윤득형은 목사

로서 활동하고 있고, 함영준은 기자 출신이라는 중요한 

특성을 갖는다. 장례지도사로서의 ○은이 역시 주목할 만

한 인물이고, 가수 박진영은 일반인으로서 죽음이라는 쉽

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소신 있는 발언을 남겼다. 요약하

자면 25인의 화자 중에서 15인은 의사로, 2인은 의학 관

련 교수로, 2인은 의학과 무관한 교수(물리학, 철학)로, 2

인은 목사로, 1인은 철학자로, 1인은 기자로, 1인은 장례

지도사로, 1인은 가수(일반인)로 규정할 수 있다. 25인의 

화자 중에서 죽음과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연결되는 직

업(일)으로는 의사, 의학 관련 교수, 장례지도사 등을 우

선적으로 꼽을 수 있다. 다음의 Table 2는 유튜브 동영

상 화자(서술자)의 직업(일)을 정리한 것이다.

N
Name of 

Speakers(Narrators)
Job(Work)

13-1 Kim B. S. Doctor

13-2 Park J. Y., ○ S. H., ○ E. Y.
Singer, Doctor, 
Funeral Director

13-3 Kim S. W. Professor(Physicist)

13-4 Shelly Kagan Professor(Philosopher)

13-5 Jung H. C. Professor(Doctor)

13-6 Do-ol(Kim Y. O.) Philosopher(Professor)

13-7 Yoo S. H.
Professor(Forensic 
Doctor)

13-8

Yoo S. H., Jang J. S., Kim 
G. R., Seong Y. J., Kim H. 

J., Park J. J., Kim J. H., 
Hwang D. Y., Chun K. W., 
Kim. T. G., Choi H. W., 
Seong C. H., Kim M. Y.

Doctor

13-9 Yoo S. H.
Professor(Forensic 
Doctor)

13-10 Yoo S. H.
Professor(Forensic 
Doctor)

13-11 Cho J. M. Minister

13-12 Ham Y. J. Journalist(Professor)

13-13 Yoon D. H. Minister

Table 2. Job(Work) of YouTube Videos Speakers(Nar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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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문가의 관점과 죽음

3.2.1 의학의 관점

본 연구에서 의학의 관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

다. 의사 15인과 의학 관련 교수 2인을 합하면 25인의 

화자 중에서 17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의사 또는 의학 관

련 교수는 직업이나 일의 특성으로 볼 때 환자(患者)를 

상대하는 경우가 많다. 환자의 상태가 위중해지다가 어느 

순간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의사 또는 의학 

관련 교수는 환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남다

른 시각이나 관점을 얻을 확률이 높다. 

물론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이 근대의료기관으로서의 

병원에서 탐색하거나 정리하는 죽음은 기능적이거나 전

문적인 이해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일 수 있다[7]. 

오늘날 의학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는 크게 2가지 특징

이 개입한다. 첫째, 죽음을 의학의 패배로 인식하여 첨단 

기술을 통해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것이고 둘째, 그러한 

저항을 법률, 윤리적 원칙, 치료지침이라는 도그마를 통

해 합리화하는 것이다[8].

최근 의학교육계에서 ‘의료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인

문사회과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흐름은 위와 같은 

죽음을 대하는 기능적이고 전문적인 관점과 무관하지 않

다. 곧 의학의 비인간화와 의료진의 의사소통능력 부족을 

보충하려는 시도로서 의료인문학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9]. 우리는 비인간화된 현대의학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의학의 관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의학과 함

께 물리학, 철학, 종교(목사) 등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려

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① 의사

죽음 앞에서 우리는 삶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

은 것을 재정비할 수 있다. 곧 죽음은 삶의 진정한 가치

를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계기이다. 

돈, 권력, 명예 등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추구하던 가

치들도 죽음 앞에서는 부질없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진

정한 가치로는 가족, 희망, 사랑 등이 있다. 우리가 어떻

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결국 우리가 어떻

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연결된다. 잘 살아야만 잘 죽

을 수도 있다. 죽음을 통해 삶을 되돌아보면 더 풍요롭고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다. 의사에게 ‘죽음’은 일반인에 

비해서 조금 더 담담하고 조금 더 익숙하다.

② 교수

A 근사체험

죽음과 관련한 중요한 영적인 체험으로 근사체험[近死

體驗, Near Death Experience]이 있다. 이는 심장이 

멎었을 때 곧 의식이 없었을 때 겪은 체험을 가리킨다. 

누군가 심폐소생술로 다시 살아날 경우 근사체험 또는 

임사체험(臨死體驗)의 가능성이 발생한다. 미국의 심리학

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에 따르면 이 체험은 4가

지의 특징을 갖는다. 첫째, 피동성이다. 그것은 저쪽에서 

찾아오는 체험으로서 대개 우발적인 사고를 당해서 겪게 

된다. 둘째,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렵다. 셋째, 깨달

음과 통찰을 제공한다. 넷째, 일시적이다. 심폐소생술에

서 살아난 사람들이 축적되면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

부가 아님을 알게 된다. 그런 점에서 근사체험은 현대인

에게 중요하다.

B 법의학

법의학[法醫學, forensic medicine]은 응용 의학의 

한 분야로서 의학을 기초로 하여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

실 관계를 연구하고 해석하며 감정하는 학문이다. 법의학

은 죽음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서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

지 않도록 기여할 수 있다. 법의학자[法醫學者, forensic 

doctor]는 의학적, 과학적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범죄

수사에 도움을 주거나 사인과 사망경위를 밝히는 학자이

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자신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긴

다. 곧 죽음을 타자화(他者化)한다. 그러나 사실 죽음은 

우리네 삶의 자연스러운 마지막 과정이다. 주체적으로 살

아왔던 삶의 종지부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한다는 것

은 어떤 관점에서는 비극적이다. 삶이 주체적이었다면 그

것의 마지막도 주체적으로 준비해야겠다. 스스로의 마지

막을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삶을 향한 넘치는 투지를 확

인하게 된다. 죽음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자 결정

일 수 있다. 인생을 끝낼 때 그 스토리를 미리 계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3.2.2 물리학의 관점

우주에는 살아있는 것이 거의 없다. 지구를 제외한 어

디에도 생명체는 없다. 과학자에게 죽음은 자연스러운 상

태 곧 우주에서 가장 보편적인 상태이다. 죽음 이후에도 

영속하는 게 있을 수 있다. 인간의 몸을 이루는 원자는 

그 형태는 변하지만 원자 그 자체는 영속한다. 원자는 우

주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존재했다. 앞으로도 우주가 사라

지지 않는 한 존재할 거다. 우주가 존재하는 한 우리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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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부는 영원히 우주와 함께 존재하게 된다.

3.2.3 철학의 관점

A 서양 철학

어둠 없는 빛이 있을 수 없듯이 죽음 없는 삶도 없다. 

죽음이 없다면 그건 삶이 아니다. 모든 생명은 죽을 수밖

에 없고 그렇기에 삶이 있는 것이다. 죽음은 두려워할 대

상이 아니다. 옛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내가 살

아있는 동안 죽음은 내 곁에 없고 내가 죽는다면 내 자신

이 존재하지 않기에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죽음 이후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일 뿐 슬퍼할 만한 일

이 아니다. 빅뱅으로 탄생한 우주는 언젠가 소멸하여 죽

음을 맞게 된다. 인간도 죽음의 운명을 거스를 수는 없다.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이 필연적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감정적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다른 선택이 처

음부터 불가능했음을 깨달을 때 슬퍼할 이유가 사라진다

고 생각했다. 마찬가지로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

간의 숙명이라면 살아있음의 가치는 훨씬 크게 다가온다. 

기적처럼 주어진 삶의 순간을 음미하며 충실히 사는 게 

제1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B 동양 철학

동양의 관점에서 하늘은 정신적인 세계이고 땅은 육체

적인 세계이다. 인간은 하늘과 땅의 묘한 합체이다. 하늘

과 땅이 인간이라는 존재 속에 모여 있는 상태가 삶이다. 

하늘과 땅이 분리되는 현상이 죽음이다. 무형의 하늘에 

해당하는 부분을 ‘혼’이라 부르고 땅에 해당하는 부분을 

‘백’이라 부른다. 죽으면 ‘백’은 제 고향이 땅이므로 바로 

땅으로 들어간다. ‘혼’은 하늘로 돌아간다. 동양의 ‘혼’을 

서양의학에서는 ‘정신’의 개념으로, ‘뇌’의 작용으로 보았

다. 우리(동양)의 ‘혼백’ 사상은 머리카락 하나에도 적용

된다. 곧 모든 존재 구석구석에 ‘정신’이 있다. ‘백’은 눈으

로 확인된다. 곧 죽음은 몸으로 알 수 있다. 그런데 ‘혼’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 동양인은 혼이 ‘기’이므로 처음

에는 생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흩어진다고 보았다. 

백은 죽는 그 순간에 죽지만, 혼은 대개 4대는 간다고 보

았다. 곧 세대(generation) 1대를 대략 30년으로 치면 

120년은 산다고 보았다. 집에 사당을 모셔서 4대 봉사

(奉事)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4대 봉사는 특정한 개

인의 존재는 유한하지만 이를 연결하면 무한이 될 수 있

다는 생각과 관련된다. 역사라든가 집안, 제사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생각, 유한은 해결된다는 생각, 인

간은 영원하다는 생각 등과 연결되면서 특정한 개인은 

안심하고 삶을 마무리하게 된다.

3.2.4 목사의 관점

A ‘나’에게서 벗어나기

자살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를 너무 많이 생각한다. 

내 형편, 내 처지, 내 관계, 내 억울함, 내 분함, 내 원망 

등이 마음에 끓고 있다. 구원은 ‘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다. 구원은 ‘나’로부터 끊어지는 삶이다. 그게 답인데 그 

과정까지가 쉽지 않으므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

분을 데리고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어둠에 묻혀있

는 사람들, 자기 자신에게 빠져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게 우리의 일과 영성이다. 

닉 부이치치나 이지선 자매 등을 보고 희망을 얻는다는 

게 볼썽사납고 이기적일 수 있으나 우리가 스스로에게 

빠져 있다가 남을 보면서 비로소 눈을 크게 뜨는 계기이

기도 하다. 세상을 넓게 봐야 한다. 높이 올라가서 넓게 

보고 멀리 봐야 한다.

B 죽음이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유

박완서 작가에 따르면 죽음은 희망이다. 그녀가 죽음

을 심각하고 지속적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는 아들을 앞

세우고 나서부터라고 전해진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

고 나서 박완서가 찾은 답이 바로 ‘죽음이 희망이다.’라는 

진술이다. 죽음을 통해 사랑하는 아들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은 그녀에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제공했다. 박완서는 

죽음에 대한 진리를 깨닫는다. 그녀는 슬픔이 있어서 기

쁨이 있듯이 또 추(醜)가 있어서 미(美)가 있듯이 죽음이 

없다면 삶도 없을 거라고 말한다. 박완서에게 죽음도 희

망이 될 수 있는 까닭은 희망 없이는 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의 죽음은 이 세상과의 이별이자 육체적 

소멸을 경험하는 개인적 상실이다. 상실의 고통스러운 과

정이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앞서간 사람들과 천

국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지켜보는 남아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사별의 슬픔

과 고통은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통해서 위

로를 얻는다.

3.2.5 장례지도사의 관점

입관 전에 하는 마지막 인사 중에서 인상적인 것으로

는 노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먼저 가서 기다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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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따라 갈게.”가 있다. 딸이 어머니에게 하는 “엄마 다음 

생에는 내 딸로 태어나주세요. 내 딸로 태어나면 잘 해줄

게요.”도 기억에 남는다. 가족들이 고인과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수의를 입고 있는 고인의 모습이 낯설거나 무서울 

수도 있다. 평상시에 좋아하던 옷을 입히는 것도 가능하

다. 아이들이 돌아간 아빠를 찾으면 사람은 누구나 떠나

게 되어 있고 아빠는 하느님이 먼저 데리고 가셨다고 알

려주면 된다. 아이들을 데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소풍가듯

이 아빠를 찾아도 좋다. 아빠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계시

니까 할 말 있으면 하라고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 있다. 

아이들도 이런 현실을 편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3.2.6 기자의 관점

사형수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사형수는 형이 

집행된 기결수가 아니라 영원한 미결수이다. 사형이 집행

돼야 기결수가 되기 때문이다. 과거 사형 집행은 3월~5

월이나 10월~12월에 이루어졌다. 사형집행일은 아무도 

통보하지 않는다. 그날은 아침 운동이나 야외 사역 등이 

없고 출입이 통제된다. 사형수는 멀리서 들리는 교도관의 

발걸음 소리에서부터 혼이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교

도관이 자물쇠를 열고 들어올 때 넋이 나가게 되고 “몇 

번 가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신이 완전히 나간 상태

가 된다. 당시 서울 구치소의 사형 집행 개시 시간은 10

시였다. 사형장에 들어가면 예정된 순서대로 인정신문을 

하고 그동안의 재판 진행과정에 대해서 확인하며 마지막

으로 최후의 진술을 한다. 최후의 진술을 할 때는 아무리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선해지고, 대부분 진실을 말하고 싶

어 한다. 사형수 얼굴에 두건을 씌우고 목에 밧줄을 건다. 

사형대에서 교도소장의 지시에 따라 버튼을 누르면 발밑

의 널빤지가 빠지며 사형이 집행된다. 사형수 취재를 통

해서 다음 질문을 하게 되었다. ‘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걸까?’ 나는 의연하고 담담하게 가고 싶다. 그동안 감사

했고 잘 살고 간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때부터 죽음을 

불길하게 생각하지 않고 죽음을 기다리고 대비하는 사람

으로서 죽음 명상을 한다. 이는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로 연결된다.

3.2.7 일반인(가수)의 관점

어른에게 배운 행복의 조건으로는 열심히 해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할 것,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릴 것 

등이 있다. 이게 행복의 전부인지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언제든 죽음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죽음이라는 문

제를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 우리는 열심히 살라는 것, 

올바르게 살라는 것 등 2가지를 배운다. 우리는 인생을 

‘길’에 비유한다. 길에는 시작이 있고 끝도 있다. 시작은 

출생이고 끝은 죽음이다. 시작과 끝이 규명이 안 되면 중

간에 흔들린다. 살아야 하는 이유,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

에 대답할 수 있으려면 시작과 끝이라는 문제 곧 출생과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음의 Table 3-1과 

Table 3-2는 죽음에 대한 전문가의 관점과 죽음 논의의 

핵심을 정리한 것이다.

N Expert Perspectives

1 Medicine―Doctor

2 Medicine―Professor-Near Death Experience

3 Medicine―Professor-Forensic medicine

4 Physics

5 Philosophy―the West

6 Philosophy―the East

7 Minister―Getting away from Me

8 Minister―The reason death can be hope

9 Funeral Director

10 Journalist

11 Singer(ordinary man)

Table 3-1. Expert Perspectives and Death 1

N Key to the Discussion of Death

1 The true value of life

2 Realization and insight

3 A lot of fighting for life

4 The most common state

5 Death is not something to fear.

6
The existence of an individual is finite, but if you connect 
it, it can be infinite.

7 You have to look at the world wide.

8 You're not alive without hope.

9 Everyone is bound to die.

10 Thank you for being alive, and I'll be humble and warm.

11
The problems of beginning and ending must be solved, 

namely birth and death.

Table 3-2. Expert Perspectives and Death 2

3.3 4가지 기준에 의거한 4가지 유형의 전문가 관점

유튜브에서 수집한 동영상들은 공통적으로 ‘죽음’이라

는 주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웰에이징[well-aging]은 노

화(老化)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추구하며 나이 드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자기완

성을 지향하며 존엄한 노년(老年)을 맞이하는 것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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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누구나 노인(老人)[10]이 된다. 누구나 노화 또는 

노년의 끝에서 만나게 되는 대상 또는 상황이 죽음이기

에 죽음과 웰 에이징의 관련성은 긴밀하다.

본 연구의 주제로서의 ‘죽음’은 ‘삶’과 강하게 결속되어 

있다. 인간의 삶은 출생에서 시작하여 죽음에 이르러 마

감된다. 삶이 유지된다는 것은 죽음과의 경쟁 또는 긴장 

관계에서 생명이 우위에 있음을 의미한다. 어느 순간 생

명이 죽음과의 경쟁 또는 긴장 관계에서 패배하게 되면 

삶은 마침내 종료될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삶’과 ‘죽음’은 

대조적인 상황인 동시에 연속선상에 위치한다. 웰에이징

이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삶의 진행을 가리키는 표현이라

면 웰다잉[well-dying]은 품위 있고 존엄한 삶의 마감 

과정을 뜻한다.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유지하려는 노력으

로서의 웰에이징과 아름답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로서의 

웰다잉은 인간의 온전한 삶과 죽음을 완성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삶’은 ‘죽음’과 넘나들고 ‘웰에이징’은 ‘웰다잉’과 소통

한다. 우리는 4가지 기준 곧 삶, 죽음, 웰에이징, 웰다잉 

등에 의거하여 전문가의 관점 11개를 4가지 유형 곧 ① 

‘죽음 집중’ 유형, ② ‘죽음―웰다잉 통합’ 유형, ③ ‘삶―

웰에이징 통합’ 유형 그리고 ④ 삶, 죽음, 웰에이징, 웰다

잉 등 ‘4가지 기준 통합’ 유형 등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4가지 기준과 4가지 유형에 의한 전문가 관점 분석은 

Table 4-1과 Table 4-2로 정리할 수 있다.

3.3.1 ‘죽음 집중’ 유형

4가지 기준 중 온전히 죽음에만 집중하는 경우는 11

개의 전문가 관점 중 단 1개이다. 물리학을 포함한 과학

의 관점이 그것으로서 여기에서 ‘죽음’은 자연스러운 상

태 곧 우주에서 가장 보편적인 상태이다. 곧 우주에서는 

‘죽음’이 상수이고 ‘삶’은 변수이다. 이와 같은 거시적인 

관점은 일반적인 ‘웰다잉’, ‘웰에이징’의 개념 규정, 구분, 

적용 등을 초월한다.

3.3.2 ‘죽음―웰다잉 통합’ 유형

4가지 기준 중 죽음과 웰다잉을 통합하려는 경우는 

11개의 전문가 관점 중 2개이다. 의학 관련 교수의 견해 

중 법의학 관점과 장례지도사의 관점이 여기에 해당한다. 

과학적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억울한 죽음을 없애는데 

기여하는 법의학은 인생의 마지막 선택을 주체적으로 조

성한다는 점에서 웰다잉과 연결된다. 또한 장례지도사는 

누구나 한번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서의 죽음을 가족과 

같은 자연스러운 일상 패턴과 이어줌으로써 웰다잉을 조

성한다.

3.3.3 ‘삶―웰에이징 통합’ 유형

4가지 기준 중 삶과 웰에이징을 통합하려는 경우는 

11개의 전문가 관점 중 단 1개이다. 목사의 견해 중 ‘나’

에게서 벗어나기의 관점이 여기에 해당한다. 목사의 관점

에서 ‘죽음’ 특히 ‘자살’은 자기를 지나치게 생각하는 일과 

연결된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죽음’이 아닌 ‘삶’을 지향

하려면 마음에서 자기를 덜고 생각에서 자신을 줄여야 

한다. 진정한 ‘삶’은 ‘나’와의 거리가 확보될 때 가능할 수 

있고, 이는 ‘웰에이징’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

3.3.4 ‘4가지 기준 통합’ 유형

‘삶’, ‘죽음’, ‘웰에이징’, ‘웰다잉’ 등 4가지 기준 모두를 

통합하려는 경우는 11개의 전문가 관점 중 7개이다. 의

사 15인의 의견과 의학 관련 교수의 견해에서 근사체험

이 눈에 띈다. 철학의 관점은 서양의 것이나 동양의 것 

모두 4가지 기준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유형에 속한다. 죽

음을 희망으로서 수용한 목사의 관점도 이 유형에 포함

할 수 있다. 기자의 관점은 죽음의 본질과 삶을 연결하고 

웰다잉과 웰에이징의 동일성을 보여준다. 일반인(가수)의 

관점 역시 왜 열심히 살아야 하고 왜 올바르게 살아야 하

는가에 대한 대답으로서 4가지 기준을 탐구한다. 다음 

Table 4-1과 Table 4-2는 전문가의 관점에 내재하는 

죽음, 삶, 웰다잉, 웰에이징 등 4가지 기준과 그것과 연결

되는 4가지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N Expert Perspectives Death Life
Well-dyin

g
Well-agi

ng

1 Medicine―Doctor O O O O

2
Medicine―Professor-N
ear Death Experience

O O O O

3
Medicine―Professor-F
orensic medicine

O O

4 Physics O

5 Philosophy―the West O O O O

6 Philosophy―the East O O O O

7
Minister―Getting away 

from Me
O O

8
Minister―The reason 

death can be hope
O O O O

9 Funeral Director O O

10 Journalist O O O O

11 Singer(Ordinary man) O O O O

Table 4-1. Expert Perspectives and Four Criteria(Death, 

Life, Well-dying, Well-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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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pert Perspectives *① *② *③ *④

1 Medicine―Doctor O

2
Medicine―Professor-Near Death 
Experience

O

3
Medicine―Professor-Forensic 
medicine

O

4 Physics O

5 Philosophy―the West O

6 Philosophy―the East O

7 Minister―Getting away from Me O

8
Minister―The reason death can 
be hope

O

9 Funeral Director O

10 Journalist O

11 Singer(Ordinary man) O

* ① "Focus on death" type
  ② "Death-well-dying integration" type
  ③ "Life-well-aging integration" type
  ④ "Integration of 4 criteria" type : "Life," "Death," "Well-aging," and 

"Well-dying"

Table 4-2. Expert Perspectives and Four Types

(①, ②, ③, ④)

3.4 죽음 논의 동영상의 대중성

유튜브에 업로드 된 죽음 관련 동영상들을 조회 수, 댓

글 개수, 호감도 횟수, 비호감도 횟수 등 4가지 기준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동영상을 분석하면 

대중들의 관심이나 호기심 또는 선호도 등을 알 수 있다. 

이는 유튜브 동영상의 대중성을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 

지표 또는 기준에 따른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조

회 수 1위는 13-12 이고, 13위는 13-13이다. 댓글 개수 

1위는 13-3이고, 13위는 13-13이다. 호감도 횟수 1위

는 13-1이고, 13위는 13-13이다. 비호감도 횟수 1위는 

13-12이고, 13위는 13-13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죽음 논의 동영상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13-1이 호감도 횟수 1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다

수의 죽음을 관찰한 종양내과 전문의의 소중한 견해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의미한다. 또한 13-3이 댓글 

개수 1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물리학 또는 과학의 관점에

서 바라보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

극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3-12는 조회 수 1위와 비

호감도 1위를 동시에 기록하여서 주목을 끈다. 사형수의 

마지막 장면이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한 결과 조회 수 

선두를 기록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부정적인 죽

음으로서의 사형을 거부하려는 대중들의 무의식이 작동

한 결과 비호감도 1위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 토론 게시판의 게시물 인기도에 관한 선행 연

구에 따르면 댓글이나 추천이 있는 게시물은 그렇지 않

은 게시물보다 수명이 더 길었고 이는 댓글수와 추천수

가 게시물의 생존기간이나 조회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11]. 이와 같은 사례는 유튜브 동영상들을 대상

으로 진행한 우리 연구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다음 Table 5-1과 Table 5-2는 죽음 논의 동영상의 대

중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N Views(Rating) Comments(Rating)

13-1 700,160(③) 852(②)

13-2 737,828(②) 816(③)

13-3 517,813(④) 1,619(①)

13-4 50,875(⑨) 144(⑥)

13-5 291,751(⑤) 422(⑤)

13-6 86,688(⑦) 115(⑧)

13-7 10,663(⑫) 26(⑪)

13-8 70,461(⑧) 115(⑧)

13-9 41,431(⑩) 23(⑫)

13-10 115,704(⑥) 134(⑦)

13-11 40,471(⑪) 71(⑩)

13-12 1,040,802(①) 797(④)

13-13 1,181(⑬) 18(⑬)

Table 5-1. The Popularity of the Video on Death 

Discussion 1

N Like(Rating) Dislike(Rating) Date

13-1 13,985(①) 410(②) 2021.09.03.

13-2 7,094(④) 158(⑤) 2021.09.03.

13-3 10,593(②) 289(③) 2021.09.03.

13-4 800(⑩) 33(⑨) 2021.09.03.

13-5 6,022(⑤) 174(④) 2021.09.03.

13-6 1,868(⑥) 112(⑥) 2021.09.03.

13-7 447(⑫) 14(⑪) 2021.09.03.

13-8 973(⑨) 34(⑧) 2021.09.03.

13-9 639(⑪) 25(⑩) 2021.09.03.

13-10 1,475(⑦) 45(⑦) 2021.09.03.

13-11 1,169(⑧) 7(⑫) 2021.09.03.

13-12 9,249(③) 769(①) 2021.09.03.

13-13 96(⑬) 0(⑬) 2021.09.03.

Table 5-2. The Popularity of the Video on Death 

Discussion 2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튜브에 공개된 동영상들을 조사하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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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들 동영상은 공통적으로 죽

음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제목에 직접적으로 노출하고 동시에 죽음이라는 

주제를 전문가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고찰하는 경우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죽음을 다루는 동영상들을 4가지 방법

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방법은 동영상에서 죽음을 이야기

하는 화자(서술자)의 직업(일)에 의한 분석이다. 둘째 방

법은 죽음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특정한 관점에 따른 분

석이다. 셋째 방법은 4가지 기준에 의거한 4가지 유형의 

전문가 관점 분석이다. 넷째 방법은 죽음 논의 동영상의 

대중적 영향력 분석이다.

죽음이라는 인류의 영원한 화두를 전문가의 관점에서 

다룬 유튜브 동영상들을 조사하고 분석한 종합적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영상에서 죽음 논의를 진행하는 

25인의 화자(서술자)의 범위에는 의사, 의학 관련 교수, 

의학과 무관한 교수, 목사, 철학자, 기자, 장례지도사, 가

수(일반인)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중에서 의사와 의학 관

련 교수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둘째, 다양한 영역

을 담당하는 동영상 화자들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죽음 

논의를 다채롭게 전개하였다. 핵심 사항으로는 삶의 진정

한 가치, 두려워할 필요 없는 죽음, 희망의 소중함, 죽음

의 자연스러움 등이 있다. 셋째, 4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11개의 전문가 관점을 4가지 유형으로 재구성하였다. 곧 

삶, 죽음, 웰에이징, 웰다잉 등이 종합적으로 연결될 때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넷째, 죽음 논의 

동영상에 내재하는 대중성을 조회 수, 댓글 개수, 호감도 

횟수, 비호감도 횟수 등 4가지 지표로 분석하여 구체적으

로 입증하였다.

유튜브 매체에 주목한 본 연구와 비교하여 고찰할 수 

있는 최근 선행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곧 

유튜브 관광콘텐츠 품질과 정보원 특성이 시청 만족, 지

속적 시청 의도 및 미래 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30]라든가 어린이의 유튜브 이용량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31] 또는 유튜브 홈트레이닝 콘텐츠의 조회수 

특성에 관한 연구[32] 등을 본 연구와 함께 참조하면 향

후 유튜브 관련 융복합 연구를 진행할 때 실용적이고 생

산적인 아이디어를 얻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현대인들은 TV, 신문, 포털, 유튜브, 스마트폰[12,33], 

소셜 미디어[23] 등 다양한 매체들이 무한 경쟁에 몰두하

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유튜브는 현대사

회를 대표하는 매체로서 그곳에 탑재되는 동영상들은 해

당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유

튜브 동영상은 시청자 또는 사용자의 선호도와 비선호도

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죽음 논의의 출처로서 유튜브 동영상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죽음 관련 유튜브 동영상을 조

사하고 분석하여 삶, 웰다잉, 웰에이징 등과의 관련성을 

탐색하여 한국인의 건강한 삶 구축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특정 시기에 추출한 13편을 

연구하였다는 제한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튜브 미디

어에 업로드 된 동영상들이 희망으로서의 삶과 자연스러

운 죽음 그리고 웰에이징과 웰다잉 등 4가지 키워드들의 

자유로운 소통의 장(場)임을 밝힐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코로나19[13,17-19, 28-29]가 세계

적으로 창궐하는 재난의 시대, 비대면[24-27]의 시대에 

처한 한국인의 스트레스[14,16,22] 감소, 심리적 안녕감

[15] 증가, 회복 탄력성[20] 신장, 사회적 유능감[21] 발

달, 건강 유지 또는 향상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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